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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언론장악 헌정파괴, 내란범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는 알아야 했다.

2022. 5. 10.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그 때가 헌정질서 파괴의 시작점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았다.

윤이 정권부역자 이동관,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순간이 방송장악을 통한 

권력다지기의 출발선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윤이 류희림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역자 유인촌을 문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문화예술의 자유 위축을 

획책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안다.

윤이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핑계로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기자를 탄압하여 정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봉쇄하려고 권력을 남용해 온 위법성을.

 

우리는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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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와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거나 압박해 온 비열한 시도를. 국민들의 귀와 입을 닫게 할 요량으로 친위 앵무새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힌 더러운 음모를.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윤이 권력유지라는 망상을 꾸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내란 준비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윤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하루하루, 이 땅의 민주주의도 매일 

무너져가는 이 암울한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 시민들이 서 있음을.

 

우리는 이제 나선다.

내란수괴가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이 불의의 시대를 끝장내고 민주주의가 부활할 

새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표현의 자유를 열망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우리는 선언한다.

 

헌정파괴 내란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윤 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들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4년 1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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